
節驗와 서의 文法

口 특집/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문과 인간 

節操와 정서의 文法

- -‘石 李熙昇 선생의 詩와 時調 -

樓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民族율 위한임기둥 

一E 李熙昇 선생님째서는 곧고 높은 정신 세계를 열고 가꾸시며 알다가 간 어른이다. 

일찍 그는 서당 공부를 했고 이어 쟁식 학교에 들어가 중학과 대학올 거의 혼자 힘으로 

다녔다. 그런 과정에서 초퉁학교의 교원이 되기도 했고. 생산직 현장의 사무를 본 바도 

후 그는 본격적샤었 우리 말 • 을찌 연구 • 보급 활동에 창여하기 시작했다. 

없선어학회에 창자짜여 그 사업에 헌신적으짧 통참한 사성웅 1싫떠 알려진 대률다. 

햇花女子혹門뿔않에l서 성력을 다하여 소선어를 가르치.î!. 우랴 문화 전용융 

후진들에게 일깨우기에 힘썼다. 

日帝의 식민지적 감시 • 규제가 그 극에 달한 l쨌년대 말에 이르러서도 그의 이런 行

변질되꺼냐 훼확꾀지 않았다 뿌랬 日帝는 각긍 화쿄에사 우리 말과 환 

일을 금체없 했다‘ 마침내는 우입 성 이름을 저;횡석대§ 고치라고 강￡했 

우리 겨러1 에게 우리 말파 앓윷 뭇 쓰게 하고 윷의 설인 일본어만융 

쓰라고 명령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런 서슬 속에서도 一石 先生은 외끓으로 맞춤법 통 

일안과 표준어 사정 샤업에 짧身했다. 日帝의 사나운 감시， 규제， 갖가지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민족사 초유의 임인 큰사전 면찬 사엽에도 열성적으로 관계했다. 그라고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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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제가 획책한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댐뼈의 몸이 왼 척도 있다. 

一石 선생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삶의 궤적을 남기신 분이다. 그럼에도 그의 평생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듬직한 부피를 느끼게 하는 정신의 줄기가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나 

라와 겨레에 대한 그지없는 애정이다. • E 李熙昇 선생님의 평생은 민족을 향한 헌신적 

노력으로 그 평가 규정이 가능하다. 詩와 時調의 경우도 그 예외는 아니다. 

2. 詩作의 시발. ß흉랩 

양설도 남겼다. 

8.15 임원이 되었고 회장요로 그럼에도그 

는 한 생도 산을 봉〈성쓰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 생간하지 않았↓ 이유는 아주 

…:G 先生님께서는 철 들고 냐서 땅 ’협時經씩 “@영讀文法”에 접 

했다 . .::1혀고 」것을 읽늠 7}운데 행언할 수 없는 일춤의 앓꿇와 훌&‘에 사로잡혔다 

는 것이다. 이 때부터 그는 국어학 연구에 평생을 바치려는 뜻이 선 것이다. 그런데 문 

학은 국어학이 아니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詩 쓰는 일을 본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국어학 연구른 향한 一F의 줄기찬 집념은 두어 7~의 삭화로:y :1 ~중이 가능하다. 

겼k래 지망을 언어학이라고 었다， 국어릉 본찌적인 차원에서 

절대 필요함을 그 무렵 3자 깨쳤기 때문이따‘ 그럼에도 졸 

일람표에는 그의 %빽 지망。1 .5:-삭。고 고책셔 있었다. 이 

것을 보고 그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2) 

또 하나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중학을 졸업하고도 -石은 곧 

소망한 일본 유학을 떠나지 못 했다. 중학에서 그는 발군의 성적이어서 졸업 때 수석이 

었다. 그런 성적이었는데도 그에게는 유학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 

리하여 어느 회사에 근무하면서 학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무렵에 그의 

인간과 재주를 아낀 어떤 특지가가 그에게 방직학을 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 통경에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값써학 연구딴이 씌 못이었던 -

3) 단적으로 말해서 외끓 의 연구하고 싶었던 것은 국 

어학이었냐. 

1) 李행싹 • 소경의 잠꼬대(一漸뼈) . 
2) 상게서， 

3) 상게서 •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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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學 冊究률 지상 과제보 한 一右이 詩에도 손을 뻗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그는 詩와 시조를 옛날 文A들의 餘技 · 風流쯤으로 생각했다. 中國이나 우리 나라 

에서는 학자， 經世家. 武A들 대부분이 文集을 남낀다. 그런데 거기에는 詩(漢詩)가 없 

는 예가 거의 없다. 이것은 詩가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교양. 문화의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음을 못했다. 이런 생각에서 -石은 詩를 쓴 것이다. 이와 함께 

)石은 그가 詩를 쓰게 된 통기의 하나로 직업적 요구에 의한 것을 들었다. 

서른다섯 2개년 동안 京城fMí*ß*li없이1서 關햄語 

선생 4월에 햇花女子專門學校로 21에 

園文學나 담당하게 되고 보니， 셰험 

없이 하는 생각으로 나자신 것 

도지써 ‘) 

물론 }石의 이런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툴일 수 없는 부분도 내포한다. 그는 外華

를 배척하고 겸양과 내실을 생활 신조로 한 생을 살다가 간 분이다. 그런 그는 2써이 

쓴 詩가 부족하기 그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嚴技로 쓰여진 것 

이었다던가， 식엽적잉 휠요어l 외찬 것이지 天分이 있어서 협 쓴 것이 아니 g운 말을 

한 셈이다. 다웅 또 하1냐의 이유자 그의 國語學 우선 의식 

는 국어학 띤구에 평생윷 결썼다‘ 그런 입장이었으므로 합짜 時調가 2차책인 젓으로 계 

정된 것이다. 이것으로 -石의 흙에 대한 가치 부여. 또는 그 제작 동기가 어느 정도인 

가가 밝혀진 셈이다. 

一石의 詩作活動은 時調가 선행하고 그 뒤를 이어 詩， 곧 현대시도 발표핸 것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그가 시조를 쓴 것은 京城帝大 짧科 때부터다. 그가 京城帝大

예과에 입학한 것은 1925년도의 일이다.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京城帝大는 일본 학생 

을 우선적으로 선발핸 학교여서 조선인 학생들의 자리는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런 조선인 핫생블용 씩나 성척 면에 있어서 일본인 

생들이 모여서 ‘갖 π라는 잡처를 간행했다. 京城帝大

공식잡지도 

는 이와대 

19:댔견에 이 

나 이것은 물론 H文을 

표현 매체는 한글로 

행문인 ‘A景禮讓’을 발표했싸‘ 

4) 李熙昇. ‘나의 詩作‘. 소경의 장꼬대. p.84. 

시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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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였던 것이다‘이 

一石의 時調가 ‘J\景禮寶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얼마간 미친한 느낌이 생긴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J\景禮寶’은 기행문이었다 6) 그 한 부분에 삽입된 것으로는 본격 

적인 시조 발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文友”는 예과 학생들의 친목 잡지였다. 

거기 실린 착품들이 문단 전체의 공인을 받은 에도 포착되지 않는다. 

-石의 시조가 이런 차원율 벗어난 것은 “新興”에 그 글들이 실리고 나서부터다. 예과 

학부에 친학하여 소망인 국어를 전곳항기 휘해 朝$￥릉흙 朝群文學科에 

적올 두 혜었다‘ 그때 願解讀文學科는 l회가 趙潤濟였고 2회았 ~썼石 싼학했다. 또한 

통틀어야 20%에 지나지 않았다‘ 야했 한씩인 약생들이 모 

μ新뺏”을 간행했다. ‘新興’과 함째 ‘졌용 냥한 발표지 

주축이 되어 낸 

얄표한 것을 비롯하여 

f뚱의 名稱’ (효) • ‘μ 받썽 

問題 (6호) 둥을 냈다. 

一石은그 

호) • ‘標準

’ ‘新語置造

이들 제목으로 짐착되는 바와 같이 湖蘇語文學會會報.를 통해서 一石은 엄격하게 전 

공자의 입장을 살린 셈이다. 그러나 얻新興”의 경우에는 사챙이 이와 크게 다르게 나타난 

다. ‘흉f웠”응 여의 “에 대비될 수 있는 한국인 학생윷휘 칭쪽 삼지였r↓. 그런 사 

썼문이 아니라 수필과 수상， 

그 창간호를 보면 거기에는 짧潤練씩 늬뽑時의 歌舞顧’ , 
申奭훌훌의 ‘新훌時代의 骨品制度’ 퉁 본격 논문과 함께 兪鎭午의 빼툴러樓과 그 IJJHlt. 
李鍾洙의 ‘어린이에게 廣告를 주어 ‘同志의 情味’ 등 소설과 詩가 실려 있는 것이다. 

이 ‘新興’에 -石은 ‘永日훌따. (5호) . ‘柳京雜끓’ (6호) 등의 시조를 발표했다. 시조 

이외에도 그는 4호와 5호 등 2회에 걸쳐 朝蘇語 ‘때’의 助動詢에 대한 管見’을 발표하 

고 있는데 이 때의 셔명은 李熙昇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시조는 돌생이란 펼명을 써서 

발표한 것이 주목된다. 여기서 i石이 시조에 本名을 쓰지 않고 필명으로 돌샘을 쓴 일 

에 주의가 휩하따ι 띠 밝헨 바와 같이 그는 詩와 時調활 餘짧효 썼다 나머지 한 

동안은 싼상시 흩띤 씨 아녔 펠명. 또는 익명으로 그것융 

다음 쫓썼어란 필영써 나름의 사정이 있다. 본래 

(一朝뼈). p.81. 

교수가 近代時調集의 像相(뺑股쨌‘ P‘ 1377. 에서 언 
급한 

7) 이회숭 (1962). 소경의 잡꼬태(-懶뼈).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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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갖고 계셨다. 그것이 -;0과 石폈. 짧核公 퉁이다. 먼저 짧核公응 한 때 짧花女專 

에서 함께 교편을 잡은 月被 金尙鎔이 붙여 준 호다. 一石은 그와 깊은 交分을 가졌는데 

한 번은 농으로 그를 地月公이라고 불러 준 적이 있었다. 金尙짧은 커가 작고 몸집이 땅 

딸막했다. 그것을 한자로 적은 것이 地月公이었다. 이런 장난에 대해 그는 一石을 대추 

씨 영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것을 훌字로 바꾸어 짧核公이란 호을 붙인 것이다 8) 이 

호는 물론 -右이 쓰지 않았다. 

다음 石뤘01한 흉뜸 -"E 자선이 붙인 것이다. 中央中慶 4학년 때예 

갖고 싶어 쨌씬떼 때 얘우 매력을 느낀 것이 돌톰에서 

넓고 푸른 바다에 

사용한 바 있다 9) 新數”쩨 

로 그것의 순수 국써 , 한잃왔어) 해당된다. 

‘新興”의 웰 시 작웠 외 시조는 그 후 곧 문단과 문화채헥 주1장싫 양커1 되었다. 

그 이전에요 우려 사 i낭씌서능 혈과 짧堂， 가람， 훌山 둥씩 삭섭 앞요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냐 재야의 입장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一石의 작품 발 

표로 시조가 상아탑에서도 엄연히 창작될 수 있는 양식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런 一石의 

시조는 또한 뚜렷한 특정적 단면을 지니고 나타났다. 

봄이라 

어셋날 

여겼더니 

딱화로다. 

요다지 덧없올 양이면 아예 오늘 말거시 

이 착품은 ‘永日慢와’의 한 부분으로 .春遊曲. 세 수 중의 마지막 것이다. 얼횟 보아 

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것은 평시조의 3장 6구석 형태를 의식한 자취가 뚜렷한 작품이 

다. 뿐만 아니라 말써 역시 매우 규법적이다. 時調는 조선왕조 중기부터 널리 쓰인 양식 

이다. 그리고 그 연륜이 쌓이면서 말씨에 일종의 套式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이 글 

중에 의문사자 졌여지얀 청우 ‘…더니.와 같은 접미샤를 졌있 종챙 이미로 ‘~또다.나 

‘~로다 ‘웃따’ 장이 쓰인 집 이냐. 그런데 -;0의 이 

져 있는 것이따， 딴;쩍요로 말해서 】石의 시조는 관습성 

하게 작용한 집쩨 쓰씬 첫이다‘ 그리고 이런 양상에는 

8) 李熙昇 ‘ 냉 가슴 (-빼빼). p.152. 

9) 상게셔. pp.142""143. 





101 

뺑f￥뿔’. 부벽부’， ’淸流壘’， ‘능라토’， ‘練光후 ‘大떼江’ 움을 제재로 했다. 여기서 

도 시인은 자연이 맺어준 감흥을 인간에 대비시켜 노래했다. 이런 一石의 시조는 그 연 

조가 거듭되면서 더욱 그 예술적 차왼과 品格도 높은 것이 되었다. 

꽃이 제즐기어 잎잎이 진다드냐 

바람이 심술꽃어 휘갈기는 탓이로다. 

꽃웃응 이려한 세장 바함어야 저러뇨 

이

j
 

렴
 擺
뺑
 

밝다. 

있으리. 

짧7觸써l서 꽃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나 마음자리를 가리킨다. 그에 반해서 바람은 

악이라든가 불의. 부정적 기놓을 가진 움직임이다. 이 작품은 물론 그런 바람을 배제하 

고 우리에제 잦응옳 았쳐 쓴 꽃을 기리고자 한 작품이다. 이원 생작이 깨생짜되면 斷

善憲惡이라몫 째]據懶餘있 훈의 노래로 떨어진다. 그형에또 졌 이쐐 교묘하 

게 비유로 철췄고 또한 ;써얘 락을 저며 넣기까지 했다 3혀화여 이 작풍잔 전혀 敎

觀선인 데 떨어지지 않고 신선한 詩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아주 홉사한 이야기가 달’에도 그대로 가능하다. 이 작품의 절정은 마지막 장에 

있다. 초장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은 개인 하늘에 뜬 달이다. 중장은 그것을 순면하게 이 

어받고 었다. 밝은 하늘에 뜬 달이 거울로 비유된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응당 

유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것을 건너 뛰어 山川草木을 이꿀어들였다. 이 

것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山)11草木까지가 그 밝고 아름다운 달밤의 정취에 젖을 것임을 

못한다. 혐빽히 여차쩌1판 짧행이 나온다. 그러나 그 奇想온 

일으키고짜 한 것이 아니며 썩채강각을 노린 것도 아니다， 

갯이다. 一石의 시조는 촬본 많잉 숫 아니대. 그는 

독립된 그런 점 그의 작품이 우벼 부각 

12) 박꽃 (횡楊훌‘ ‘ ‘ 

13) 東亞 日報(1993.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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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시조에는 위에 든 작품과 같은 良質佳品이 있다. 이런 

정으로 보아도 그가 이 분얘에 냥갔 발자취는 마땅<51 주옥펙어야 합 것이 

3. 현태λ1와 

줄잡야도 -짧 시~는 1920년대 말영부터 쓰인 것이팀‘ 그에 팩서 쇄 詩는 1900 

년대에 접어들어서야 제착되었다. 그 최초의 작품은 ‘무럽’ 이다. 이 착품은 一E과 京城

뽑* 願解語文學科의 통창인 金7렀짧의 요성 )1 동 7} 된 켓。1다갑 자신회 회상에 따 

르면 1933년 2월에 金在喆이 죽자 그 직후에 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발표는 그 

해 11월 “新東뿔π흘 통해서였다， 불래 石은 >>~城협大 

은 李在홈g과 함쩨 3회였다. 전공도 一石이 국어학이었음에 반해서 그는 국문학이었다. 

]러나 j는 정켰 01 호방 소탕하여서 회식이 있융 때는 3 경 tl] 흘 도맡아서 부답했마. 

또한 一石과는 특별하게 도타운 정을 나눈 사이었다. 이 작품은 一石이 그에 대한 정을 

암아서 옳은 컷 이 rf.'‘) 

나씀 

땅이 크다하였네 

산씨요 갈수쩍‘ 

그러나 언젠가 바닷가에 서셔 

닿은 얘득한 水平線 휘초 

흘러가는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냐도 모르는 새에 

g게 부르씻있네. 

제잃 3다 

벼랑에 부서지는 波홉와 함쩨 

( ......... ) 

뚫졌려는 그 훌혔 

地웠을 녹이려든그價熱 

씨 뼈紀 지으려든 그 뺑負까 

14) 총쩍昇. ‘g關빼 훗’. \.냐IA生톰，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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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파 같은 혀끝을 놀려 

다음 날의 새 宣言 외치는 것올 

懶빼하게 

뻗치든 그 홉光 

곱게도 스르르 까무러진다. 

聖者의 f홉命 같은 

아! 저 從양! 

우리는 지킨다ι 그씩 隨終을 

고개 숙여 마지막 ~喪할 때 

가슴 속에 굽툴댄다. 그의 遺言이 161 

한 것이t:}‘ 여거 

해 이 작품에서는 

뿜고’ 쓰터시는 챙윷과 일체화퇴어 있는7} 하면 하늘없 지솟는 불꽃으로 

도 했다. 이것은 이 詩의 상상력이 복합적이며 중층적인 데가 있읍을 뜻한다. 

‘짧日의 遺言.이후 一E의 작품 말표는 눈에 뜨이게 활발해졌다. 1잃4년도에는 신년호 

‘훌體”에 ‘져울의 잠꼬대.를 낸 것을 비롯하여 ‘비 뒤의 저녁 거리’ (學體. 1934. 킹. ‘號

i ‘이 땅의 힐操’ (뽕짤. 1934.4). 짧짧한 검松. (學짧 나는 한 

l앓4.6) ‘ ’아 작은 돌로’ (慶뿔생없‘헤. ‘꿈의 列車’ (學짧. 1934.9) 

후 얀표했다. 이 말표양융 당시의 우씩 사상에세 詩쓰기만윷 접입우헬 한 詩A들이i 

어져도 정상급의 것이었다. 

한편 一石의 詩慶活動은 læD년도에 이트러 더욱 그 의의가 확충되었다. 이 혜의 신년 

컸 “新東많를 좋해셔 그는 ‘폐허의 뺏明. 용 했표했다. 그R녀 5짱탕에는 “詩햇”예 

비씨 彈奏.를 발표하쩌 그 동인으로 창자한 젓。1다. 

16} 中央(1933. 12). p.21. 단 이때의 것은 2연의 .질혔다·가 ‘질렷다.로 그리고 5연의 .燦爛

하게.가 한글로 되어 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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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러나 이들은 차프계로 명백하게 그 작품 경향이 순수 시인들과는 달랐다. ‘詩짧” 

은 이들 좌파를 제외한 거의 전 시단 인구를 포괄하고자 한 잡지이다 18) 그리고 持慣佳

강한 집냉싫 지니jl 있었다이 이 잡지에 참여한 

순수 서정사훌 갔았자 한 시인이었용쌀 입중한다. 그와 아윷러 우리 시단의 

심상부에 그의 적풍 확동01 진입하기 서작썼읍윷 뭇한다. 

한편 여기서 궁금해 지는 것이 →石의 ‘詩짧’ 참여가 가능했던 속사정이다. 이미 지적 

된 바와 같이 뽑짧은 詩文學뼈와 해외문학파 퉁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잡지다. 그런데 

~"fi은 일찍 詩켓顧~9} 별다른 관계툴 까친 저이 없었다.1:f:한 :1븐 통경유학챙씨 컸옳 

싼 해외문학파와댔 무판했다. 그렴에 그 무렵 우리 시얀의 정수를 모으고짜 

그가 영입씬 까앓은 무엇인가떻체 제기되는 물앙쌀 철기 훼해 우리는 

石과 金尙짧과 띔흉짧”의 주재자인 具一島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혹늄뽑를 보면 -::fjol 京城帝*를 졸업하고 나서 경성샤뱀에서 근무한 것이 두 해 통얀 
이다. 그 후 그는 웰花女專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무렵 첼花女專에는 이미 月被 金尙짧 

그의 선임자집 았었다‘ 그리고 두 사합은 쟁 같은 직장외 

인정으로 짙게 뺏써겠 쳤구가 되었다 따싼떼 一石과 그는 

文學과 作文 ;상의을 나누어 맡았다. 앉한 詩는 ~~錯01 그 전부터 짓고 

시간에는 창작 지잖도 병행해야 했싸‘ X런 점에서 짧尙짧은 -石의 선배 

배였던 것이다. 金倒짧의 그런 변에 자극 i많 또한 강의칠 휴l려 나가는 데 

로 一石용 자연스럽게 詩를 제작，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셔 一石은 훗날 다음과 

같이 적었다. 

… ... 냐의 생생 용안 7].장 막역하던 
로 인함이었다‘ 그는 항상 냐에쩨 

뿔鄭을 냄 웰δ1 ;ll.Q.며 필자의 

月城金尙홉 

종용하였다 

;싼정이랄까 

日 i政時代에 

없지마는. 

는 서로 겨름율 하는 듯한 感이 없지 않았다 19) 

캡래 月城

주목된 

1920년대 벌챙백따‘ 그런 그의 

작품이 발표성 았 냐셔부터다. 

18)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용容짧. ‘합짧과 30년대 후반기 시단 현대시(1994.1). pp.161~ 

166 참조. 
19) 소경의 장꼬대.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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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아가써 커다란 시릅/닫는 汽車의 뒷모양 풍기는/그 뚫感은 食옳:x. 없었다. 라는 부 

분을 포함한다. 이 착품의 마지막 두 연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石밟. 보따리 웃음파 눈물 

날라 오고 가는 忠를한 使者여 

받아 본 적 없는 그 면지의 답장으로 

내 하소연듯 생허t:} 컸려무나 

끝찰 

또한 績‘읍 짝와 。F성 식물의 하나인 해당화등 일체확사치능 정~.=i. 시작된다. 

그런 입장에서 모래밭에 핀 꽃이 바다밑 산호의 전설도 캐며 .魚族 품고 속살거리는/유 

구한 자장가· 도 건져 보는 것 이다. 이 작품 후반부는 다음과 같다. 

저 

01 

無.한모래알의 

한없는 얘기로 

太古의 靜훌에 귀가 젖노라 

기름진 땅다른 꽃 맡기고 

내 흘로 모래밭에 옷노라. 

이툴 쩌 1냐칠 수 없는 것은 두 

점이다. ‘철로’에서 

‘織聲에서는 화자와 일체확휩 

모두어 

일종의 공 
。

-
E

카
업
 

떠
ι
 
영
η
 

g로 나타난다. 

여기서 해당회는 지참진 땅 좋은 환경옵 다른 꽃에 양긴 찢。↓. 그고 스스로 모래밭 

에 서샤 그에깨 쑤어씬 싫융 전심전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 작품의 아픔이 어디서 온 것인가가 파악되어。F겠다. 그때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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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이 무렵 시인이 산 그 생활이다. 이 무렵 日帝는 이미 만주을 삼켰고 이어 

침략전쟁의 손길을 中原에까지 뻗친 터였다. 그와 아울러 한반도 전역을 병참기지화해 

나갔다. 1938년에 접어들면서 日帝는 중퉁학교에서 우리 말을 정규 교과목에서 제외시켰 

다. 또한 國家總動員令을 내려 우리 사회를 초전시체제로 흙아 넣었다. 그런 상황 속에 

서도 一감은 한국어의 연구. 보급. 수호 사업에 꿀몰했다. 그런 그에게 푸나무의 하나도 

아픈 마음으로 비치지 않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는 목적지를 향해 달릴 뿐인 

열차마냥 공쳐했 전9휠만 생각후1 것이 그런 까닭에서다. 이랬채 눴밴 이 착훔이 바닥에 

는 식민지 체제홉 사늪 민쭉의 한 상실감， 통중이 깔려 없다‘ α}씻은 *극적 δ 는 하 

지만 이 詩7} 反없짧캉 싫써 수 있는 경우임을 뭇한다‘ 

다음 또 하나 주목꾀어야 활 윗이 형태， 기법상의 문제다， 따 人間性에 있써서 ;石은 

方正하고 온건 썽챙한 분 τ 렌 그의 단면을 일찍이 樹써놨 졌성 용짜 言行

동 凡百의 響健i 明哲‘ 觸‘ 數第’ '''1함에 심취했다고 적은 적이 있다‘ 획 등￥5짚 이런 

그의 인품과 표랴의 칸께씨l ii다. 그의 詩에는 과격한 생각아나 터우니 없늠 딸휴 이루 

어진 것이 없다. 이것은 그의 詩가 의식변에서는 反浪漫的인 節없|型의 것임을 말한다. 

그런데 초기의 一石 詩에는 이에 상치되는 말01 쓰인 것도 나타난다. 이런 경우의 좋은 

보기가 되는 것이 .第日의 펠름. 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作品에는 .아 ! 처 悲嗚 !' . 

‘아 ! 저 從칩 ! ’짜 집 고씬 강정을 직접적으로 토로한 부분이 있따‘ 쁜싼 δ}니라 

거기에는 감딴 

본래 기능씌얀 칩양씩 싫은 잠성의 방출이 아니라 그것을 다져서 정서잦 변행시컵2로써 

열린다. 그리하여 낭만따 詩에서도 과다한 감정의 노출은 금체가 된다. 하물며 -石의 

시는 그 체질에 있어셔 낭만파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럽에도 초기의 그의 詩에는 그 

런 단면을 내포시킨 것이 있다. 그런데 本論化되면서 그의 詩는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 

그리하여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감정을 여과시켜 안정된 구조를 이루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시인들은 등장 초기에 몇 편의 그럴싸한 작품을 쓴다. 그리고는 곧 作品의 

質이 저하되어 단명으로 끝난다. 그런데 一石의 詩는 그와 좋은 대조가 된다.00년대 전 

반기에 시작훤 종쓴 해흉 ?↑용하면서 더욱 안정된 쪽으쿄 나아값따‘ 양여 00년 

대 말경에는 이비 정서뜸 @싫化서창 기법을 익힌 경우가 된 

여건과 상황이 썩앓따었다면 ~심의 詩는 1940년대에 

었을 법하다햄에도 사때 갚 전혀 그렇지 못 했다. 연보를 

표한 마지막 홉딴 띤 7월 “훌’에 실련 ‘靜夜’다. 

22) 벙어리 냉가슴.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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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왕쓴 이 밤의 아픔 

歷史익 어 혜에에또 찾올 수 않어 

子正이 아R막 太밤잉생마는 

아직도 三쏠의 없3Co1 길고나 

神짧올 

R읍葉올 비를어 時計마처 죽이다 

죽음보나 .Jl요한 이 밤중 

幻想만이 대낮같이 밝음이여 -뽑夜 3연 이하-

이 작품의 정신 세계 역시 앞서 든 敵路.나 ‘海쫓과 대통소이하다. 즉 여기서도 화 

아픈 σ않을 노래했아. 그따고 그 야픔은 딴훈하게 私的씬 것이 야?니다. 여서 

‘&뽕의 어느 해에지’늘 딸할 것도 잃 01 -…石의 정심 쩨계가 시대 상황을 위식한 결과따. 

이런 -石의 詩가 그 이후 더 확충 • 전개되지 못한 것은 日帝가 캉행한 한반도의 초전시 

구축 빼풋이었다 1940년대이1 접어틀면서 日帝의 민족말싼정책은 더휴 가속화찍었 

다. 그 이전에 이미 日帝는 朝解文Ajgb會를 발족시컸다. 그들은 이 어용 문학 단체에 우 

하 )(學人탤 모두 까영하라고 창요했다 그리고 그틀의 침짝천챙을 미헥 · 찬양흩않 융좋 

;J、說을 킹스도록 요구없텀 것이다. 똑한 같은 무칩에 그들은 꾀p;，改名令융 채정 

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이어 받아온 이름과 성을 그들 식으로 고치라고 강제한 것이다. 

아니려 1940년도 8월에는 우헥 띤족힘 입과 귀 구실을 한 양대 민간지인 벚亞8報R 

와 湖&￥日報”를 폐간시쳤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벗똘과 ‘A文評論”을 통폐합하여 국 

책 문학만용 제재하는 ‘關民文學”흩 간행케 했다. 에 뿌렵에 텀帶는 민쪽쩌찌 사용효 휴 

지사켰다. 용려 겨레도 일본말만융 써야 한다논 것이다. 그리고 1942년애능 깐글 

말소시키려는 공작을 폈다. 이 해 5월 l일에 통권 없회에 이른 기관지 빨글”을 폐간하 

명령했 그리고 이 해 말에얀 이01 밝힌 와 같이 쪼선어학회 사건옳 날조하여 

다수의 민간인 학자률 흥원 감옥에 투옥한 바 있는 것이다 23) 

이에 패한 자세한 깅응 옳容짧‘ ‘ a 帝R훌，행期 문학입살의 의식아 행통 잔국 현대시 
· 비판(시와 시학사. 1991). pp. 잃4~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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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학회 λ넓에 ‘설푸워어 -石은 3년 6개월의 금고형을 엎노않삶아 . .:1려하여 그는 

8.15 해방이 되기까지 함경도 홍원의 철창 속에서 살았다.μ) 日帝가 샤갈시하는 A}상범， 

민족주의자였기 때분에 그에게는 마음대로 먹고 자거나 말을 활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그에게는 詩는 커녕 전혀 글을 쓸 겨를도 가져 보지 못 했다. 도저 

한 국어학 연구자이며 한국어문의 수호자인 一E의 손발이 아주 철저하게 묶인 것이다. 

一石의 의식과 샤상이 다시 말과 文字로 나타나게 된 것은 8.15를 맞고 나서부터다. 그 

이전 얼마 간음 그는 詩A이I견서 흙를 못 쓰는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각및름 탑리해서 

위해 우리 文學A 가운해는 

그들은 日帝가 장요하는 대갔 우배 말을 버리고 적의 말로 

런 글 속에서 씬짝적 양씹윷 처해셔고 적을 미화 찬양한 

-石 先生님께서는 그웠 류외 앓쓸 한 줄도 남기지 않으셨다‘ 

李熙昇 선생째서는 대나무깝 공은 자세로 일관한 셈이다 

인이란 말만을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에 앞서 그는 곧고 맑은 정 

신의 소유자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右 先生이 바로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사셨다. 특히 

日帝暗累期에 그가 걸어간 발자취는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그런 의미에서 一石은 우리 

현대시사의 한 상져에 째장원‘ 우리 詩史와 文學史는 길 씨릎윷 새껴 뚜어야 

할것이다. 

24) 李熙昇關健떻뺏會의 쫓앓 나의 A生뼈. pp.422-424. 

25) 林훌國(19뼈) • 緣닙X훌없(￥뼈I:h版社). p.467. 


